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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 아들 병역면제 관련 설명

□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는 아들이 병역면제에 이르게 된 경위를

다음과 같이 상세히 밝혔음

ㅇ 아울러 병역면제 판정 이후에도 아들이 ‘입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’고

병무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한 과정을 공개하였음

1.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 경위

ㅇ 1999년 12월 23일 : 고교 2학년 겨울, 운동 중 최초 어깨 탈구 발생.

이후 수시로 어깨 탈구 발생

ㅇ 2001년 08월 06일 : 대학 1학년 때 징병신체검사 결과 부비동염으로 3급

(현역입대) 판정. 신체검사 직후 대학 1학년을 마친

후인 2002년 봄에 입대할 계획 아래 자원입대를

신청했음

ㅇ 2001년 12월 31일 : 운동 중 큰 사고로 심각한 어깨탈구 재발생

ㅇ 2002년 01월 07일 : 사고 일주일 후인 세브란스 병원진료 받음. 진료

결과에 따라 2월19일 수술을 받기로 결정됨

ㅇ 2002년 01월 23일 : ‘3월 19일 입영하라’는 입영통지서 수령

ㅇ 2002년 02월 19일 : 예정대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어깨 수술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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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2002년 03월 09일 : 입영을 12일 앞두고도 수술 상처가 아물지 않아
치료를 더 받은 뒤 입대하기 위해 서울지방병무청을
방문하여 입영연기를 신청함(활액낭염 및 건초염
7급, 1개월 내 재검받기로 함)

ㅇ 2002년 04월 07일 : 재검 결과 5급판정 받음(견갑관절 재발성 탈구)

ㅇ 2002년 05월 10일 : 군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‘신성한 국방의 의무를
이행할 수 있도록 복무하게 해달라’ ‘신체상태 때문에
현역 복무가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복무
하게 해달라’는 내용으로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
탄원서(이낙연 명의)를 제출

ㅇ 2002년 05월 17일 :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신검을 받은 결과 5급 판정을
받음(견갑관절 재발성 탈구)

2. 아들의 입대를 위한 추가 노력

□ 이낙연 지명자 가족은 아들의 입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
규칙상 어렵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결국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

희망이 무산되었음

ㅇ 2002년 5월 10일 : 이 지명자의 아내는 아들의 병역면제를 바라지 않아
‘습관성 어깨 탈구를 치료하고 입대할 테니 입영을 연기해달라’고 아들과 함께
병무청을 방문해 하소연했음. 그러나 일주일 후에 있었던 정밀신체검사에서
5급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하지 못하게 됨

ㅇ 2002년 05월 10일 : ‘아들이 치료를 받은 후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
해달라’고 병무청에 요청한 당일 이 지명자는 ‘아들이 치료와 재활을
거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입대하게 해주기 바라며
현역 복무가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’는
내용의 탄원서를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운영관 앞으로 제출함. 중앙
신체검사소장은 열흘 후인 5월 20일자로 ‘5월 17일에 실시한 신체검사
결과 5급 판정을 받아 현역복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가능하게
해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’고 알려옴


